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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은 투명함에 집중해 왔다. 투명한 것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 감정, 경험 등 표면적으로 또렷이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추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는 포토그램(photogram)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든다. 인화지 위에 사물을 놓고 빛을 비추면 빛이 닿은 부분은 

검은색으로 닿지 않는 부분은 흰색으로 나타나며 사물의 흔적이 

새겨진다. 그에게 포토그램은 존재와 부재, 비움과 채움, 실재와 

허구 등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흑과 백 사이의 수많은 의미를 내포

하는 특별한 장치이다. 빛은 어둠을 껴안으며 미지의 존재가 되고 

실제 사물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 

포토그램은 그 특성상 인화가 끝날 때까지 결과물을 예측할 수도 

없고, 작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없다. 그 자체로 

다양한 우연과 불연속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과 닮아있다. 

          그렇다면 카메라도 필름도 없이 포토그램으로 제작한 작업은 

사진인가? 회화인가? 포토그램은 사진의 발명 초기부터 알려진 

오래된 기법이지만 사실 그것의 범주를 명확하게 제한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김영진은 사진 작가인가?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사진 작가로 규정할 때 어색하기만 하다.

스스로 흑백의 아날로그 사진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수채화를 그릴 때 수채화 

종이가 필요하듯이 그는 단지 인화지라는 특수한 종이를 사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가 엿보인다. 포토그램 

작업은 일상의 사물 대신 땅의 질서를 간직한 자연물로, 빛이 통제

된 암실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자연광을 이용한 루멘(lumen) 프린트 

방식으로 제작됐다.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절제된 작업이 

이번에는 햇빛의 양, 사물이 머금은 수분의 정도, 시간의 길이, 인화

지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드러난다. 

존재의 

겹침과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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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그램 작업이 여러 조건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색과 이미지를 은유적

으로 보여준다면 설치 작업 <움직이는 정물>은 유리나 인화지 위에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조각, 부서진 벽돌 등 건물의 잔해와 뿌리를 드러낸 식물이 뒤엉킨 모호

한 사물에 가깝다. 일부 작품은 철재로 제작된 좌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물이 새로운 관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각적 형태라는 

것이다. 

          김영진은 대전의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그곳이 재개발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일상의 공간이 얼마나 힘없이 부서져 

버리는지 주목하기 시작했다. 재개발은 기존의 장소가 가진 기억과 흔적은 싹 

쓸어버리고 전혀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는 동네 곳곳을 산책하며 허물

어진 건물 사이로 남겨진 나무와 풀에 눈길을 건넸다. 개발이 시작되면 사라지지만 

식물들은 폐허에서 오히려 생명력을 내뿜으며 무성하게 자란다.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생존하는 역동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른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와 자본의 논리만 따지는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다. 우리 역시 이들과 함께 뿌리 뽑힌 

채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작가는 사라지기 전에 이들의 존재를 기록하고 

또 다른 자리에서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간다. 이들의 들숨과 

날숨은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 한 컷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장면이다. 

          김영진이 제안하는 새로운 관계성은 페미니즘 이론가 도나 해러웨이

(Donna Haraway)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의 얽힘, 

안으로 말리고 밖으로 펼쳐지는 관계성을 인식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성찰이다. 그가 작업 대부분을 포토그램으로 제작하는 것은 이 방식이 

카메라라는 매개 없이 빛과 인화지 위의 사물이 직접 접촉해서 특별한 상호작용

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촉감은 모든 관계의 본질적 요소로, 물리적 접촉이 

없으면 긴밀한 연결고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망초와 바랭이

2023

Archival Pigment Print, Hahnemuhle FineArt Baryta 325g

88x1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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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그램을 처음 시도한 <섬>(2016~2017) 연작은 

2015년 쯤 시작된 작가의 전혀 다른 두 가지 경험에서 출발

한다. 당시 그는 아이슬란드의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짧게 체류

하며 시린 추위 속에서 시간 감각을 상실한 채 고요와 적막을 

마주했다. 그곳은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했고,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불분명한 온종일 회색빛이 가득한 세계였다. 또 다른 

경험은 투병 중인 아버지가 온종일 누워계신 하얀 병실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작가는 몇 년간 여름 방학을 

한국에서 보내며 아버지가 병환으로 점차 쇠약해지는 모습을 

목도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사이로 들리는 아버지의 가냘픈 

숨소리와 침묵의 시간은 묘하게 얼음 섬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 낸 투명한 

감정은 그의 작업 전반의 근간을 이룬다.  

          <섬> 연작에서 확대된 유리컵은 커다란 고요 속에서 

얼음으로 이루어진 섬처럼 보인다. 투명한 미지의 세계는 마치

부유하는 느낌을 선사하는데, 작가는 <우주> 연작(2018)을 

통해서 투명한 유리컵 속에서 광활한 우주를 발견하기도 한다. 

가장 긴밀한 관계의 부재와 상실의 경험은 이후 사회 속에서 

또 다른 죽음에 관한 사유로 확장되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등 매일 쏟아지는 죽음에 관한 기사는 투명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의 또 다른 이야기였다. <나비> 연작(2021) 

에서는 익명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나비 형태의 

종이접기로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미완의 

형태>(2021)에서는 종이접기가 완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기하

학적 형태와 삶의 여러 과정을 오버랩시켰다. 이러한 죽음은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는 일들로, 작가에게 작업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너머의 관계성을 사유

하고 기억하는 애도의 시간이었다. 

          지난해 선보인 전시 《마주하는 마음》(2022)은 작가가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마주하고 깊게 파고든 작업이다. 그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뭉뚱그려진 채 툭툭 튀어나오는 

경험을 움직이는 공에 비유했다. 그리고 부유하며 여러 갈래의 

방향으로 중첩되어 풀리지 않는 잔상을 알파벳 형태의 종이

접기를 통해 그 흔적을 담아냈다. 작업 자체가 어느 순간 감정에 

얽매여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마음을 덜어내어 

삶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그 때문인지 이번 전시

에서는 자연스러움과 생명력이 두드러진다. 

          김영진의 작업은 다양한 존재와 관계에 관한 여러 겹의 

사유를 연결하고 펼쳐내며 삶의 유의미함을 환기시킨다. 그가 

만들어낸 빛과 어둠의 정원은 나 자신이 무수한 다른 존재들과 

얽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가 함께 숨 쉬는 무한한 

시공간이다. 끊임없이 생동하는 존재와의 교감은 온전히 나를 

채우는 과정이자 비워내는 경험이다. 

이 슬 비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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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여름

2023

Lumen print, Ilford MGFB Warmtone Glossy

50.8x61cm

새포아풀

2023

Lumen print, Ilford MGFB Warmtone Glossy

27.9x35.6cm



A piece of summer

2023

Lumen print, Vintage Photo Paper Matt

8.4x12cm



14ARTLAB DAEJEON Youngjin Kim15

움직이는 정물

2023

수집한 돌, 이끼, 인화지

가변설치

7월, 여름

2023

Lumen print, Ilford MGFB5K Classic Matt

50.8x6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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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정물

2023

수집한 돌, 이끼, 인화지

가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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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Youngjin Kim

2022

2021

2020

2022

2018

마주하는 마음,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미완의 형태, 모리스 갤러리, 대전

침묵의 공간, 모리스 갤러리, 대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9기, 대전

파리이응노레지던시 5기, Vaux-sur-seine, 프랑스

학력

프랑스 낭트 예술대학 (École des Beaux-art de Nantes) 

조형예술전공, 석사 졸업

프랑스 낭트 예술대학 조형예술전공, 학사 졸업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활동경력

개인전

레지던시

2022 

2021

아티스트 프롤로그 2022,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서울

넥스트코드2021,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단체전

김영진

Young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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